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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어쩌면 이 창조의 순간은 대단히 요란하였다.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에 의하면, 우주는 약 140 억년 전에 “대폭발 (Big Bang)”과 함께 탄생하였다.  무엇이 이 

대폭발을 일으켰고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났는지는 신비에 싸여 있고 어쩌면 그것은 물리학이 대답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에 시작이 있었으며, 우주의 나이가 140 억년 쯤 된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17 세기 이래 200 년 이상 물체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온 뉴턴 역학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에 기초해 

있으며, 1905 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모순된다.  다음 10 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법칙을 

연장하여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치하는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중력 법칙을 발전시켰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을 묶어 4 차원 시공간을 만들어 준 것에 비하여,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시공간이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서 굽는다는 기하학적 이론이다.  시공간 자체가 굽기 때문에, 행성들의 궤도만이 아니라 빛도 태양 

주위를 지나갈 때 굽어야 한다.  이 “중력 렌즈” 현상은 1919 년 개기일식 때 태양 근처의 별들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새로운 중력 이론은 우주 전체에 대하여 더욱 괴이한 현상을 예측하였다.  일반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을 것이고 언젠가 시작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러한 결론에 당황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의 항을 

도입함으로써 우주의 팽창을 막았다. 

그러나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1929 년에 천문학자 허블에 의해서 밝혀졌다.  1920 년대에 

우주에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밖에 그와 비슷하게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들이 수천억 

개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허블은 은하계들의 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빛이 더 적색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은하계들이 멀면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하계 간의 

거리를 팽창 속도로 나누면, 푹발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 약 140 억년이라는 우주의 나이가 나온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은 자신이 범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인정하였다. 

우주가 대폭발과 함께 탄생했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1965 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이 두 학자들은 자신들의 전파망원경에 하늘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초단파(microwave)의 잡음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대폭발 후 약 40 만년 후에 우주를 채웠던 대폭발의 메아리를 전자파의 

형태로 들은 것이다.  이 초단파의 배경은 우주의 시작을 부인하는 “일정상태론 (Steady State Theory)”과 같은 

이론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였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폭발 즉시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인플레이션” 기간이 있었다.  약 

40 만년 동안 팽창한 후, 우주는 빛에 대해서 투명해질 정도로 밀도가 줄어들었다.  초단파의 배경은 바로 이 

무렵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후에 은하계와 별들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천체물리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팽창 속도의 최근 정밀 

측정의 결과는 반대로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반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를 다시 도입해야 함을 의미하며, 어쩌면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가 우주 팽창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일지 모른다.  

단지 별빛이 이 모든 과학적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다니!  그러나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해 줄 이야기를 

끝내지 않은 것 같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장엄함에 대해 경탄해 왔다.  3 천년 전에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라고 썼다.  다윗이 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현은 웅변적이고 21 세기 사는 

우리에게 더욱 공감을 주는 표현이다.    


